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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1,17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시기의 일상

생활 속 변화로서 미디어 이용량과 신체 활동량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을 검

증하고자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디어 이용 시간은 인지적, 정서적 집행기능과 학

교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신체활동 빈도는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낮

은 미디어 이용 시간이 높은 인지적 집행기능을 통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

접경로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재난 상황의 맥락에서 아동의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증진

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코로나19, 미디어 이용, 신체활동, 집행기능, 학교적응

Ⅰ. 서론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외부 환경의 변화는 아동이 접하는 다양한 생태적 체계

에서의 부적응 및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COVID-19)의 세계적인 

대유행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위험 요인으로 분류

될 수 있다(Benner & Mistry, 2020). 아동은 성인에 비해 재난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Kousky, 2016),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우울, 불안, 

* 본 논문은 제1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2022. 9. 23.)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1)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융합전공 석사과정
2)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융합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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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황옥경･김형모･이영애 외, 

2021), 이는 나아가 학업 성취나 학교적응과 같은 학업적인 측면에서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최혜정･김형관, 2021). 학교 부적응은 학업 중단 또는 성인

기의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김윤희･구자연･김

현경, 2018; 박하나･김성은･김현수, 2021). 그러나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속의 

변화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한 국내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일상생활 속 변화가 집행기능과 같은 

심리적 기제를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속에

서도 성공적으로 학교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학교적응이란 개인과 학교 환경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학교 내의 규칙들을 지키고, 

원만한 또래 및 교사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권혜진･정혜욱, 2015; 박성혜･윤종희, 

2013). 학교적응이 성공적일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기술과 같은 개인 내적인 

요소의 건강한 발달로 이어질 수 있고(이정윤･이경아, 2004), 초기 청소년기의 성공적인 

학교적응이 이후 고등학교 적응의 기초가 된다(Rivkin, Hanushek, & Kain, 2005). 그러

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아동들이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지면서 기본적인 학교생활 

규칙준수(예: 수업 참여, 등교 등)와 긍정적인 또래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

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최혜린, 2022. 5. 9).

코로나19의 확산은 학교 맥락에서 뿐만 아니라 아동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 체제로 인해, 아동은 집에 머무

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함과 동시에 신체활동 시간은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황옥경･김형모･이영애 외, 2021; Rossi, Behme, & Breuer, 2021). 

교육부(2022.04.13)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의 78.8%(38,269명)

가 코로나 이전보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청소년의 신체활동 시간은 2017년과 비교하였을 때 1.7시간이나 감소한 2.1시간으로 집

계되었으며, 지난 1주일간 야외 신체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이 60.9%로 높게 나타났

다(김기헌･문호영･황세영 외, 2021).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증가된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시간과 줄어든 신체활동은 학교 부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을 항상 지니고 다니며 타인의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행

동 등으로 인해 학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이는 낮은 학업 성취도와 이로 인한 

학교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재학, 2006; 이정기･황상재, 2009). 한편, 규칙적인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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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일상에서의 신체활동은 긍정적인 학교생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Spittle & Byrne, 2009),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아동일수록 인내심과 자신감이 높고 교

우 및 교사 관계가 더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임경희, 2005). 이는 신체활동이 대뇌 혈류

를 개선시키고 신경 전달 물질을 빠르게 전달시켜 아동의 인지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Diamond, 2015), 신체활동 횟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와 우울 정도가 낮은 동시에 집중

력이 높아져 학업 성취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김종호･정정

욱, 2012; Alvarez-Bueno, Pesce, & Cavero-Redondo et al., 2017). 즉,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시간과 줄어든 신체활동은 학교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는 

예측요인으로 예상되기에, 재난 상황의 맥락에서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보다 직접적인, 아동 내적 요인으로 집

행기능을 생각해볼 수 있다.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s)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 정서 행동, 사고 및 통제 등의 다양한 인지적 과정들을 조직화하는 자기 조절적 기능

으로서(하문선, 2021; Zelazo & Müller, 2011), 아동이 모호하고 새로운 스트레스 상황

에서도 유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우며(Luciana, 2011), 아

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꾸준하게 발달한다(Berthelsen, Hayes, & White et al., 2017).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집행기능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나, 대부분 정서적 측면

에서의 집행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인지적 측면의 집행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한

계가 있다(Tsermentseli & Poland, 2016). 그러나, 집행기능은 정서 및 동기적 맥락과 

상관없이 중립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인지적 집행기능과 정서적･동기적 측면을 고려하여 

발휘되는 정서적 집행기능으로 나뉘며 각각 다른 변인들과 관련되기에 (Kim, Nordling, 

& Yoon et al., 2013; Zelazo & Müller, 2011),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인지적 집행기능은 갈등 상황에서 정서적인 동기를 유발하지 않고서 자신의 생각

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김재희･노지영, 2021; Poon, 2018). 

주로 주어진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전환하는 것과 같이 인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며(주수경･정지인, 2020), 구체적으로 인지적 억제, 전환, 작업 기억 

등을 포함한다(Zelazo & Müller, 2011). 이러한 인지적 집행기능은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예측했는데, 구체적으로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억제 능력이 뛰어나고 사고가 유연하며(정

재은･신나나, 2019; Zelazo & Carlson, 2020), 새로운 정보를 순간적으로 처리하는 작

업 기억이 좋을수록(Sasser, Bierman, & Heinrichs, 2015) 학교 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서적 집행기능은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적극적으로 조절하여 충

동적인 정서적 반응을 낮추는 능력으로서 만족지연 등의 개념이 포함되며, 주로 감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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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일으키는 사회적 맥락에서 사용된다(Brock, Rimm-Kaufman, & Nathanson et 

al., 2009; Zelazo & Müller, 2011). 이러한 정서적 집행기능의 수준이 낮을수록 부주의 

및 과잉 행동을 유발하여 학교에서의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Willoughby, Kupersmidt, 

& Voegler-Lee et al., 2011). 그러나, 정서적인 의사 결정의 개념을 포함하는 만족 지연

과 같은 정서적 집행기능이 학업 성취 및 학습 관련 행동과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

(O’Toole, Monks, & Tsermentseli et al., 2018)가 혼재하는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고찰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인지적, 정서적 집행기능이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임

을 시사하지만, 정서적 집행기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구한 연구들은 대부분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Chi, Kim, & Kim, 2018; Nakamichi, Nakamichi, & 

Nakazawa, 2021), 특히 국내에서는 집행기능을 인지적, 정서적으로 구분하여 학교적응

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정서적 집행기능이 학교적

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비일관적이며,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고한 연구가 적

음으로 이들 간의 관계를 인지적 집행기능과 함께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집행기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언급한 미디어 이용 시간과 신체활동 정도

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먼저,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미디어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김종민･최은아, 2019), 미디어 기기에 중독될수록 아동은 집행기능 곤

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민･한유진, 2020). 이는 미디어를 지나치게 이용할수록 

집행기능의 수행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전전두피질 기능이 손상되어 주의집중력과 충동성 

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Cudo & Zabielska-Mendyk, 2019). 더불어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디어 이

외에 다른 적절한 자극을 경험하지 못하여 집행기능의 저하 및 학교 부적응으로까지 이어

질 수 있는데(박은영･심보민･김윤서 외, 2021), 이는 미디어 이용 시간 자체가 아동의 집

행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생활에서 아동

이 미디어를 접하고 이용하는 시간이 인지적, 정서적 집행기능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집행기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다른 변인으

로 아동의 신체활동을 들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

어지는 등의 가정 내 생활 방식은 아동의 신체활동 수준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된다

(Rundle, Park, & Herbstman et al., 2020). 신체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아동은 집행

기능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더 큰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김선숙･조소연･이정애, 2020).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동의 집행기능 및 주의력, 학업 수행에 신체활동이 긍정적인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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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De Greeff, Bosker, & Oosterlaan et al., 2018). 즉, 신체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생리적 각성 수준이 증가하여 집행기능의 핵심적인 기관인 전두엽

을 활성화시켜 인지적 수행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집행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Cross, Schmitt, & Grafton, 2007; Diamond, 2013). 

지금까지 고찰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미디어 이용 시간과 감

소한 신체활동 수준이 인지적, 정서적 집행기능을 매개로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의 맥락에서 미디어 이용 

시간과 신체활동처럼 변화된 아동의 일상생활 특징을 인지적, 정서적 집행기능과 학교적응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국내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시간과 신체활동이 인지적, 정서적 집행기능을 매

개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코로나19와 같

은 재난 상황에서 아동의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위한 대안책을 마련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이후로(2020년)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시간과 신체

활동량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시간과 신체활동량, 인지적 및 정서적 

집행기능, 학교적응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인지적, 정서적 집행기능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시간과 신

체활동량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종단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의 대유행 시기에 수집된 13차년도(2020년) 자

료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자료에 해당하는 11차(2018년), 12차년도(2019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스마트폰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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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2차년도(2019년)와 13차년도(2020년) 모두 스마트폰이 있다고 응답한 1,178명을 최

종적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13차년도(2020년)에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 아동은 남아 

572명, 여아 606명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각각 36.9%, 

40.0%로 가장 높았다. 가구전체의 소득은 401만원 이상 501만원 미만이 22.3%로 가장 

높았다. 

2. 연구도구

가.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시간

코로나19 이후의(13차년도)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아동이 학습, 정보검색, 게임, 엔

터테인먼트(음악 감상, 동영상 감상 등),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의 목적으로 스마트

폰, PC(인터넷) 등을 하루 평균 이용하는 시간에 대해 보호자가 주관식으로 응답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응답 범위는 30분에서 12시간으로 평균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은 2.8

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다양한 목적으로 하루 동안 미디어를 이용

하는 시간이 많음을 의미한다. 

나. 아동의 실내･외 신체활동 빈도

코로나19 이후의(13차년도) 아동의 신체활동은 실내 및 실외에서 지난 7일 동안 신체활

동(운동)을 30분 이상 한 날이 며칠인지를 묻는 각각의 문항을 합쳐 분석에 반영하였다. 

응답의 범위는 ‘없음(0점)’부터 ‘5일 이상(5점)’으로 보호자가 응답한 자료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일주일 동안 실내･외에서 운동한 날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다. 아동의 인지적 집행기능과 정서적 집행기능

13차년도(2020년)의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집행기능은 아동이 평정한 송현주(2014)의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를 Guy, Isquith, & Gioia (2004)

이 개발하고 김은이와 오경자(2012)가 한국판으로 번역, 타당화한 청소년용 자기보고식 집

행기능 행동 평가지 (Behavior Rating Inventory of Executive Function-Self-Report 

Version; BRIEF-SR) 문항을 바탕으로 하위요인을 재구성하였으며, 본 척도의 전체 신뢰

도(Cronbach’s α)는 .949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집행기능에는 억제, 작업기억 등을 포함한다는 Zelazo와 Müller(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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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를 참고하여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등의 6문항을 억제, “차근

차근 순서대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등의 6문항을 작업기억으로 재구성

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자주 그렇다(3점)으로 응답되었으

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적 집행기능이 좋은 것을 뜻한

다. 최종적으로 인지적 집행기능에 해당하는 총 12문항을 평균을 내어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46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집행기능은 과제를 수행하고 달성하는 데에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Zelazo & Müller, 2011), 주로 자신의 욕구와 정서적 반응을 참고 논리적으

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업을 통해 측정된다(Carlson, Davis, & Leach, 2005). 즉, 단순한 

감정 조절 능력과 더불어 아동 및 청소년이 적절하게 과제를 완료하는 과제 완성 능력은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적절히 규제한 결과로써 정서적 집행기능으로 분류될 수 있다

(Roth, Isquith, & Gioia, 2014). 이를 바탕으로 “사소한 일에도 화를 쉽게 폭발한다.” 등

의 8문항을 감정조절, “어떤 활동이든 순서대로 차근차근 계획해서 행동하는 것을 어려워

한다.” 등의 7문항을 과제완성으로 재구성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

점)’부터 ‘자주 그렇다(3점)’으로 응답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

을수록 정서적 집행기능이 좋은 것을 뜻한다. 최종 분석에서는 아동의 정서적 집행기능에 

해당하는 총 15문항을 평균을 내어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

는 .880으로 나타났다. 

라. 학교적응 

13차년도(2020년)의 학교적응은 민병수(1991)의 초등학생용 학교생활적응 척도 중 학

교행사와 관련된 문항 5개를 제외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학습활동(예: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5문항, 학교규칙(예: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5문항, 교우관계(예: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5문항, 교사관계 (예: “선생님과 이

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6문항의 총 4개 하위요인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아동이 스스

로 평정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 및 교

사 관계에서 적응하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척도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학습활동 .902, 학교규칙 .784, 교우관계 .664, 교사관

계 .88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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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통제변인 

전국의 만 10세에서 만 18세의 청소년 2,3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0대 청소

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조사에서부터 증가한 모바일 및 인터넷 이용률은 

97.2%였으며, 이용 시간 또한 한 시간가량 증가한 6시간으로 조사되었다(김영주･김수지･
이숙정 외, 2019). 또한,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2019년에 10대(초등 4학년-고등 3학

년)의 35.9%가 규칙적인 체육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더불어 10대가 주 1회 이상의 규칙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63.1%(2016

년)에서 50.1%(2019년)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코

로나19 시기를 걸쳐 변화한 아동의 미디어 이용과 신체활동량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서는 아동의 코로나19 이전, 기존의 미디어 이용 시간과 신체활동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코로나 이전인 12차년도(2019년)의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시간과 신체활동량을 

통제한 13차년도의 미디어 이용시간과 신체활동량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한편, 인지적 집행기능의 점수가 남아보다 여아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김재희･노지영, 

2021)를 바탕으로 성별을 종속변수의 통제 변인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로 인한 미디어 이용 및 신체활동이 집행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코로나 이전의 최종 측정치인 11차년도(2018년)의 인지적, 정서적 집행기능을 통

제 변인으로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1] 참조).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6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전처리, 상관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기의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시간과 신체활동이 인지적

(cool), 정서적(hot) 집행기능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매개 기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Mplus 8.7 (Muthén & Muthén, 1998-2021)을 활용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Chi-Square(χ2), 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Comparative Fit Index(CFI) 그리고 Tucker-Lewis 

Index(TLI)를 고려하였다. RMSEA가 .05 이하이고, CFI와 TLI의 값이 .90 이상일 경우에 

모형의 적합도가 바람직하다고 간주된다(홍세희, 2000). 더불어 매개경로 분석에는 부트스

트래핑(Bootstrapping)을 5,000번 반복하였는데, 해당 결과에서 95% 신뢰구간에 0이 포

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김수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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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이전(2019년)의 아동의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은 코로나19 이후(2020년)

의 인지적(r = -.10, p ＜ .01), 정서적(r = -.08, p ＜ .01) 집행기능과 학교적응(r = 

-.16, p ＜ .001)에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 이전의 아동의 실내･
외 신체활동 일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하루 평균 미디

어 이용 시간은 인지적(r = -.09, p ＜ .01), 정서적(r = -.10, p ＜ .01) 집행기능과 학교

적응(r = -.14, p ＜ .001)에 부적상관을 보였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실내･외 신

체활동 일수는 학교적응(r = .07, p ＜ .05)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인지적, 정서

적 집행기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인지적, 정서적 집행기능은 아동의 미

디어 이용 시간에 있어 코로나19 이전(r = -.10, p ＜ .01; r = -.08, p ＜ .01)과 이후(r 

= -.09, p ＜ .01; r = -.10, p ＜ .01) 모두에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학교적응(r = .38, 

p ＜ .001; r = .32, p ＜ .001)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1 2 3 4 5 6 7 8 9 10

1 -

2 .30*** -

3 .00 -.03 -

4 -.02 -.07* .40*** -

5 -.01 -.01 -.16*** -.13*** -

6 -.01 -.04 -.16*** -.11*** .76*** -

7 -.03 .05 -.08** -.10*** .21*** .18*** -

8 -.04 .00 -.10** -.09*** .22*** .23*** .77*** -

9 -.01 .07* -.16*** -.14*** .15*** .15*** .32*** .38*** -

10 -.23*** -.18*** -.04 -.05 .17*** .25*** .01 .07** .08** -

M 4.57 3.27 1.88 2.82 2.52 2.69 2.44 2.56 3.10 1.51

SD 2.89 2.89 1.01 1.51 0.36 0.31 0.38 0.35 0.40 0.50

〈표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 1=실내･외 신체활동 일수(12차); 2=실내･외 신체활동 일수(13차); 3=미디어 이용 시간(12차); 4=미디
어 이용 시간(13차); 5=정서적 집행기능(11차); 6=인지적 집행기능 (11차); 7=정서적 집행기능(13차); 
8=인지적 집행기능 (13차); 9=학교적응(13차); 10=성별.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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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전･후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실내･외 신체활동 일수 변화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비교하여 코로나19 이후(2020년)에 아동의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과 신체활동 일수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표 2>에 나타난 코로나

19 이후의 아동의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은 2.81시간으로 코로나19 이전에 기록한 

1.88시간보다 약 1시간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디어를 7시간 이상 사용하는 아

동도 있었다. 다음으로, <표 3>에 나타난 코로나19 이전의 아동의 신체활동은 평균 약 5일

을 기록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에 평균 약 3일을 기록하며, 신체활동 일수가 약 이틀 정

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코로나19 이전보다 코로나19 이후에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시간은 늘어났으며, 실내･외 신체활동 일수는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코로나 전 (2019) 코로나 후 (2020)

N % N %

없음 6 0.51 - -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78 6.71 25 2.16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413 35.54 190 16.40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407 35.03 359 30.97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188 16.18 280 24.16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45 3.88 145 12.51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9 1.64 109 9.40

6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6 0.51 33 2.85

7시간 이상 - - 18 1.55

M (SD) 1.88 (1.02) 2.81 (1.51)

t -21.75***

〈표 2〉 코로나19 전･후 미디어 이용 시간 비교 및 차이검증

주: 미디어 이용 시간은 주관식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간명성을 위해 범주형으로 나타냄. 

구분
코로나 전 (2019) 코로나 후 (2020)

N % N %

없음 120 10.19 300 25.47

1일 60 5.09 83 7.05

2일 153 12.99 171 14.52

〈표 3〉 코로나19 전･후 신체활동 일수 비교 및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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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로 인한 미디어 이용, 신체활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접

적 영향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 51.801 (df = 20, p = .000), RMSEA = 0.037 

(90% C.I. = 0.025 ~ 0.049), CFI = 0.981, TLI = 0.966로 나타났으며, 각 변인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시간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β = -.094, p ＜ .01), 신체활동 일수는 정적 영향(β = .069, p 

＜ .05)을 미쳤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시간은 인지적, 정서적 집

행기능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β = -.074, p ＜ .05; β = -.075, p ＜ .05), 신체활동 

일수는 인지적, 정서적 집행기능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아동의 

정서적 집행기능은 학교적응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인지적 집행기능

은 직접적으로 정적인(β = .315, p ＜ .001)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인지적, 정서적 집행기능이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시간과 신체

활동 일수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5,000번 실시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후의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시간은 인지적 집행기능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β= -.023, se= 

0.010, 95% C.I.=[-.012 ~ -.001]), 정서적 집행기능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아동의 실내･외 신체활동 일수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

향은 인지적, 정서적 집행기능이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아래의 

[그림 1]과 <표 4>에 제시하였다. 

구분
코로나 전 (2019) 코로나 후 (2020)

N % N %

3일 105 8.91 113 9.59

4일 148 12.56 128 10.87

5일 154 13.07 131 11.12

6일 153 12.99 85 7.22

7일 86 7.30 54 4.58

8일 75 6.37 43 3.65

9일 16 1.36 6 0.51

10일 108 9.17 64 5.43

M (SD) 4.57 (2.89) 3.27 (2.89)

t 13.01***



182  육아정책연구(제17권 제1호)

직접경로 β
95% C.I.
하한 상한

W13

미디어 이용 시간 → 인지적 집행기능 -0.074 -0.133 -0.014
미디어 이용 시간 → 정서적 집행기능 -0.075 -0.134 -0.019
미디어 이용 시간 → 학교적응 -0.094 -0.150 -0.037
실내･외 신체활동 일수 → 인지적 집행기능 0.003 -0.055 0.056
실내･외 신체활동 일수 → 정서적 집행기능 0.041 -0.016 0.099
실내･외 신체활동 일수 → 학교적응 0.069 0.014 0.125

〈표 4〉 코로나19로 이후 미디어 이용, 신체활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간접경로 β
95% C.I.
하한 상한

미디어 이용 시간 → 인지적 집행기능 → 학교적응 -0.023 -0.044 -0.004
미디어 이용 시간 → 정서적 집행기능 → 학교적응 -0.004 -0.013 0.002
실내･외 신체활동 일수 → 인지적 집행기능 → 학교적응 0.001 -0.018 0.018
실내･외 신체활동 일수 → 정서적 집행기능 → 학교적응 0.002 -0.002 0.009

[그림 1] 코로나19 이후 미디어 사용 시간 및 신체활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정서적 집행기능의 매개효과

주 1: 11차(2018년) 및 13차(2020년)의 인지적･정서적 집행기능 간의 상관이 각각 r = .761, p ＜ .001와 
r = .759, p ＜ .001로 유의하였으나, 간명성을 위해 생략함.

주 2: 유의한 경로를 실선,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점선으로 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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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미디어 이용과 신체

활동이 인지적, 정서적 집행기능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시간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약 1시간 정도 증가한 2.81시간

이었으며, 신체활동 일수는 약 5일에서 3일로 감소하였다. 이는 전국의 아동･청소년(만 

10-18세 미만)의 1,00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후 주요 생활시간의 변화를 탐색한 정익

중･이수진･강희주(2020)의 연구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초등학생의 미디어 이용시간이 약 2

시간 30분 증가하고, 운동시간은 약 30분 감소하였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해당 결

과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게 권장되는 미디어(2시간 이하), 운동(1시간 이상)시간을 벗어

났으며(정익중･박현선･최은영 외, 2016), 이러한 일상생활 속 변화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 아동이 올바른 

생활시간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등에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미디어 이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이 낮아지

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학업에 대한 집중력이 

감소하여 낮은 학업 성취도를 보임으로써,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기존의 선

행연구들(고재학, 2006; 이정기･황상재, 2009)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

대면 원격수업 상황에서는 모니터 화면에 비춰지지 않는 곳에서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

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교사의 지도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유지되

며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학업 성취도가 낮아져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시간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학습 목

적 및 오락 등의 상황에서 아동 스스로가 미디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과 

더불어 미디어 이용에 있어 가정 내에서 부모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시간은 인지적, 정서적 집행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디어의 지나친 이용이 집행기능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Cudo & Zabielska-Mendyk, 2019)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아동의 미디어 이용이 과할수록 자신의 생각과 행동

을 의식적으로 제어하지 못해 인지적 집행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정서적 집행기능의 수준이 낮아짐을 추론해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건강한 집행기능의 발달을 위해 미디어 이용 시간을 감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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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용시간은 집행기능 중에서도 특히 인지적 집행기능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미디어 과사용이 전두엽 기능을 저해하여 인지적 집행기능의 핵심

능력인 동시에 학교적응에 필수적인 주의 집중력과 충동성 통제를 낮춘다는 결과와 일치한

다(Cudo & Zabielska-Mendyk, 2019). 즉,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시간

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욕구와 충동성을 통제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유연한 사고를 하

기 어려워지며, 순간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기 힘들어져 학교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스트레스 및 재난 상황에서 방역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었는데(보건복지부, 2020.04.04), 이는 아동들에게 유연하게 자신의 학습 방식과 인

지적 사고능력을 조절하는 능력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학교라는 사회적 체계 내에서 감염

병과 관련된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예: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비대면 수업 체제

에서 등교수업으로 전환되는 역동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아동들의 경우, 이와 

관련된 인지적 집행기능의 활성화가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먼저, 가정 내에서 

자녀의 미디어 이용 시간을 줄이기 위한 부모의 적극적인 미디어 중재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비대면 원격수업 상황에서도 아동이 인지적으로 자신의 욕

구 및 충동성을 통제하고 유연한 사고를 지닐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적절한 지

도(예: 단계적 목표 설정, 자기주도적 과제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면에,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이 발현되는 정서적 집행기능이 학교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정서적 집행기능이 학습 

관련 행동 및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O’Toole, Monks, &  

Tsermentseli et al., 2018)와 맥을 같이 한다. 집행기능은 유아기 말부터 청소년기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정서적 집행기능은 인지적 집행기능보다 상대

적으로 천천히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Prencipe, Kesek, & Cohen et al., 2011; Poon, 

2018). 이는 정서조절에 관여하는 뇌의 안와전두피질 및 보상처리를 담당하는 뇌의 피질 

하부 좌핵의 발달 속도가 성인에 비해 아동 및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이다

(Eshel Nelson, & Blair et al., 2007; Galvan, Hare, & Parra et al., 2006). 또한, 코

로나19의 맥락에서는 방역 수칙 준수 및 수업 체제의 역동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서 감정을 조절하는 정서적 집행기능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인지적 집행기능의 발

달이 두드러졌을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적응과 집행기능의 다양

한 측면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이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날이 감소할수록 학교적응에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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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스포츠 활동의 참여가 교우 및 교사 관계, 학업 성취 등

의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고한 선행연구(Alvarez-Bueno, Pesce, & 

Cavero-Redondo et al., 2017)와 유사한 맥락이다. 특히, 아동은 또래와의 신체적 접촉

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임경희, 2005), 코로나19로 시행된 온라인 수

업으로 인해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면 신체활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우관계에

서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더불어, 신체활동은 기본적으로 체력을 

증진시켜 학업 성취 등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김인수, 2017), 코로나19로 인

한 신체활동 시간의 감소가 체력 저하로 이어져 낮은 학업 성취도를 야기하였을 수도 있

다. 따라서, 학교를 대신하여 가정 내에서 아동의 신체활동을 촉진 시킬 수 있는 부모의 개

입 및 사회 전반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체활동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신체활동 시간은 인지적, 정서적 집행기능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신체활동을 많이 할수록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집

행기능을 향상시킨다는(Cross, Schmitt, & Grafton., 2007; Diamond, 2013)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불일치된 결과는 신체활동의 지속기간과 운동량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이 신체활동을 지속적･규칙적으로 할 수 없었던 상황

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 실내 체육

시설 등의 집합 금지 명령으로 장기적인 휴관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2020.03.21). 선행연구에 의하면 몇 달에 걸친 지속적,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아동의 집행

기능과 주의력 및 학업 수행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De Greeff, 

Bosker, & Oosterlaan et al., 2018). 즉,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신체활동이 전환, 억제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집행기능에 일관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다(Barenberg, Berse, 

& Dutke, 2011). 또한, 높은 신체 활동량이 집행기능과 같은 인지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지만(예: 강경두･조정환･한덕현, 2015), 코로나19로 인해 전반

적으로 아동의 신체 활동량이 저하된 상황에서는 집행기능의 변화를 일으킬 만큼의 운동량

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지속기간과 운동량에 의한 집행기능의 발달적 차

이를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량의 저하는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체활동이 집행기능과 관련된 뇌의 장기적인 발달 기제를 통한 영향

은 없을 수 있으나, 신체활동으로 인한 또래와의 상호작용, 스트레스 해소(김인수, 2017; 

김종호･정정욱, 2012; Alvarez-Bueno, Pesce, & Cavero-Redondo et al., 2017) 등의 

다른 기제를 통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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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재난 상황의 맥락에서 아동의 일상생활 속 변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파악

함에 있어 또래 관계, 스트레스 관리 등 다른 변인의 영향력을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미

디어 이용 시간 및 신체활동 관련 문항은 아동의 보호자가 응답한 자료이다. 이는 아동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미디어 이용 시간, 신체활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의 자기 보고 또는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등을 이용한 객관적인 운동

량 측정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집행기능을 평가하는 측정 도구

가 아닌 집행기능 질문지에 대해 아동이 자기 보고식으로 응답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는 

집행기능에 관하여 아동이 주관적으로 느낀 효능감을 반영한 자료일 수 있으므로(김은이･
오경자, 2012),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를 통해 얻은 값을 사용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코로나19라는 재난 및 스트레스 상황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가 나타난 직후와 장기적인 

팬데믹 및 코로나19 종료 이후 등 시점별로 학교적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발달 영역별 변화에 대한 

종단적인 추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증가된 미디어 이용 시간

이 인지적 집행기능의 어려움을 통해 학교 적응을 낮춘다는 매개 경로를 확인하였고 감소

된 운동량은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학교적응과 관련됨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아동의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위한 실질적인 개입 방법을 

마련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Ⅴ.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 상황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아동의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 및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부모 양육 지침서 제공 및 부모 교육의 실시가 보편화

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동의 미디어 이용을 지도할 때, 유니세프에서 제시한 

‘COVID-19 양육 수칙(UNICEF, 2020)’을 바탕으로 가정 내 미디어 기기가 없는 공간과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정하거나, 자녀가 미디어를 사용할 때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부적

절한 콘텐츠 사용 및 지나친 미디어 이용량을 제재하는 등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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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국내에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미디어 이

용과 관련된 정부의 공식적인 지침서나 참고 자료가 부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부모 교육도 부족하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아동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부모의 적절한 지

도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작 및 배포하는 등의 교육적 개입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장기적인 신체활동 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체육수업 제공 

및 비대면･대면 스포츠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힌 학교 체계에서의 개입(교육부, 2022)

과 더불어 가정, 학교, 사회전반에서 스포츠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체에 대한 지식

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대책 즉, ‘피지컬 리터러시(Physical Literacy)’를 반영한 정책안

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피지컬 리터러시란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는 적절한 신체활동을 통

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말하며, 개인의 신체･정서･인지적 능력을 포괄하는 개

념이다(Whitehead, 2010). 아동기는 이러한 피지컬 리터러시의 기본이 형성되는 시기로

서 신체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태도가 형성되는데, 이때 교사와 부모 등의 개입이 중요할 

수 있다(Whitehead, 2019). 나아가 아동기 때의 피지컬 리터러시는 청소년기에 이르러 

일상 생활 속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관한 이해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hitehead, 

2019). 따라서 가정, 학교, 사회 전반에서 신체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피지컬 

리터러시를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인지적 집행기능이 코로나19로 인해 증가된 아동의 미디어 이

용 시간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인지적 집행기능을 증진하

는 개입이 코로나19의 맥락에서 아동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최근 3년 4개월 만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면서(김귀수, 

2023), 아동들은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의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져 늦잠을 자거나, 소홀한 학습 습관을 가지게 된 경우에

는 오프라인 학교 적응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박남기, 2021).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는 

아동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과제를 제시하고, 이후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함으

로써(Center on the Developing Child, 2011) 아동의 집행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

도하여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도울 필요가 있다.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 전반의 

재구조화에 대한 질적연구를 실시한 김혜영과 홍창남(2022)의 연구에서 학생의 학습, 정서 

등을 돌보고, 교사와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가져야 할 필요

성을 밝혔다. 이와 함께, 에듀테크(Edu-Tech),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과 같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기술을 적극 활용한 뉴노멀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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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교육방식을 적용하여(이정희, 2022),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동의 성공적인 학교

적응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 체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는 인지적 집행기능만이 현재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쳤지만, 상대적으로 천천히 발달하는 

경향이 있는 정서적 집행기능이 재난 상황의 맥락에서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칠 수 있는 장

기적인 영향력을 추적(follow-up)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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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Media Usage and Physical Activity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Mediating Roles of “Cognitive” and 

“Emotional” Executive Functions

Minji Lee and Ju-Hyun Song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media usage and physical activity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d the mediating role of “hot” (emotional) and 

“cool” (cognitive) executive functions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pandemic. Longitudinal data from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were 

collected before and during the pandemic for 1,178 children aged 12 years, 

out of which 606 were girls. Path analysis was conducted via bootstrapping 

using Mplus 8.7. The results showed that media usage increased and physical 

activity decreased during the pandemic. Increased media usage negatively 

affected school adjustment and cognitive and emotional executive functions. 

Decreased physical activity also negatively affected school adjustment. Finally, 

media usage indirectly affected school adjustment through lower cognitive 

executive function.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to inform 

practice and policy.

Keywords: COVID-19, Media Usage, Physical Activity, Execution Function, Schoo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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